
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른다. 가게 밖으로는 눈이 내

리고,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의 손이 클로즈업되면서 

컵에 담긴 커피는 베토벤처럼 헝클어진 머리 스타일을 

하고 바 테이블에 앉아서 고개 숙여 무언가를 끄적이

고 있는 남자 손님 앞에 놓인다.

“주문하신...” 바리스타의 말을, 손님은 “쉿!” 손가락으

로 입을 막는 동작으로 막는다. 이후 그가 바리스타에

게 건넨 것은 냅킨. 낙서처럼 음표들이 그려져 있다. 그 

순간 경쾌한 재즈 음악으로 분위기가 환기되면서, 손님

은 “어때요?”라고 점원에게 묻고, 바리스타는 음표를 

눈으로 좇은 뒤 “하!” 놀라는 감탄사를 뱉는다.

컴포즈커피가 올해 방탄소년단 뷔를 모델로 선정하고, 

‘V is composer, everyone is a Composer’라는 컨셉

으로 광고를 처음 선보였다. 뷔는 영상에서 특유의 부

드럽고 나긋나긋한 말투와 미소, 트레이드마크 같은 눈

썹을 찡긋 올리는 동작 등을 여과 없이 드러내 매력을 

내뿜었다. 

특히 바리스타와 손님으로 1인 2역 하면서 소비자들이 

화면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. 영상미와 

음악, 스토리텔링 등 소비자의 시선을 붙잡는 요소들은 

많지만 새삼 다시 한번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게 

만드는 광고가 아닐 수 없다.

뷔 이전에는 배우 정해인이 모델이었다. 당시 정해인은 

드라마 ‘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’, ‘D.P.’ 등의 흥행으로 

인기를 누리고 있었고, △조인성 △원빈 △강동원 등으

로 이어지는 커피광고 모델로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

미지를 갖고 있었다. 그래서 당시 정해인이 컴포즈커피 

모델을 했을 때도 반응이 좋았다.

그러나 컴포즈커피는 정해인을 앞세워 브랜드 상호명

도 알리고 컴포즈의 커피 음료도 홍보하고 싶었던 두 

가지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 노을길이 멋진 퇴

근길엔, 오늘처럼 무더운 날엔, 제품 광고 시리즈와 ‘포

즈(pose)’란 단어에 초점을 맞춰 브랜드명을 인지시키

는 광고도 병행한 것이다. 그래서 어찌 보면 타 커피 브

랜드 광고와 차별점을 갖지 못하고 방향을 잃었었을 

수도…

과자, 라면, 커피 등 저관여 제품들이 브랜드 광고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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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제품 광고를 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?

빠르게 변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신제

품을 내고 광고를 통해 단시간에 인지도를 끌어올려 

매출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을 것이

다. 최고 인기 아이돌 등의 셀럽을 모델로 쓰거나 타깃

의 시선을 끄는 유머/재미 코드로 만들거나 광고집행 

물량을 늘려 노출 빈도를 확대하는 것이다. 

이번 뷔를 앞세운 컴포즈커피는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

‘컴포즈(compose)’란 상호명을 제대로 알리는데 포커

스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. 사실 메가, 벤티 등 상대적으

로 컴포즈란 이름은 어렵다. 컴포즈커피의 로고를 자세

히 들여다보면 나침반이 있는데, 아마도 컴포즈커피가 

내걸고 있는 ‘커피를 잘알고, 잘하는’ 슬로건처럼 가장 

맛있는 커피를 찾아준다. 조율한다는 의미일 것이다.

그런데 누가 이걸 알겠는가! 심지어 컴포즈커피에서도 

정해인을 모델로 했을 때,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취하는 

의미의 ‘포즈’로 붙여 광고했었다.

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한 것만으로 화제성과 

파급력을 갖는다. 그중에서 뷔는 앞서 얘기했듯 특유의 

진지하면서도 장난꾸러기 같은 분위기가 있다. 특히 음

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멤버들도 그렇겠지만 뷔

의 솔로곡을 생각해보면 그를 작곡가처럼 꾸며 커피숍

에서 냅킨에 작곡하는 모습은 너무나 찰떡이다.

물론 멋진 바리스타의 모습도 잘 어울린다. 덕분에 컴

포즈커피가 원하는 작곡가, 작곡하다는 의미의 브랜드 

상호명을 이제 누구나 알게 됐다. 세계적으로 말이다. 

소셜 채널을 통해 공개된 뷔의 광고촬영 현장 인터뷰 

영상은 역으로 광고 영상을 찾아보게 만드는 데도 일

조했다.

뷔의 군 입대 이후 론칭한 광고와 인터뷰 영상인 만큼 

전 세계 팬들은 열광했고, 컴포즈커피의 소셜 채널들의 

팔로워 수도 확연히 늘게 됐다. 뷔가 언급했다는 이유

만으로 그 음료 메뉴의 매출도 늘었다는 기사도 봤다. 

컴포즈커피는 뷔의 영향력을 활용해 브랜드 가치와 인

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해 보인다.

전문가들은 말한다. 광고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욕심

을 버리는 것이라고. 어떤 컨셉으로 할지 기획하고, 늘

어난 아이디어를 덜어내고 가장 필요한 하나의 핵심 

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광고들의 공통

적 비결이다.

뷔를 모델로 컴포즈커피의 브랜드명을 알리는 데 성공

했다면, 그 성공방정식을 이어가거나 혹은 순차적으로 

브랜드의 자산을 하나씩 소비자에게 심을 차례다.

컴포즈커피의 모든 공간과 활동에 컴포즈커피만의 브

랜드 경험을 소비자에게 선사함으로써(가령 광고에서처

럼 재즈 음악이 매장에 흘러나온다거나) 그들의 삶 속에 자

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것, 무수히 많은 커피 체인

점 중에서 컴포즈커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

만들어야 한다. 이유가 있어야 팔린다.

그 이유를 만드는 것이 바로 광고의 역할이 아닐까.

필자 | 정현영

광고잡지 'ADTIMES' 취재기자로 시작해 광

고회사 오리콤에서 근무했으며, 현재 한국광

고총연합회에서 대학생 대상 광고 교육과 대

한민국광고대상 시상식 사업을 총괄하고 있

다. 또, 격월로 발간되는 광고전문지 'ADZ광

고계동향' 편집장이기도 하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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